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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요지】  
 중국 학계에서는 근대 이전의 중국인은 구미를 ‘이적(夷狄 )’ 이라고 했지만 아편전쟁 이후에는 

‘서양’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다는 기술이 많이 보인다. 이러한 기술의 대부분은 넓은 시야에서 

사상사의 변천을 그리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중국과 서양간의 구체적 움직임, 그리고 그에 따른 

관념의 변천 등은 주시하지 않았다. 아편전쟁 이전 청나라의 ‘천하’개념에서의 서양국가는 ‘이(夷)’에 

해당하는 존재였다. 이러한 인식은 청나라가 구미제국을 ‘호시국(互市国 )’이라고 하는 정치철학의 
기초였다. ‘조공국’과는 달리 서양인은 자신이 ‘이’라고 불리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고 ‘호시’가 청조의 
은혜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으며 또 그러한 신분인식을 무역발전의 장해물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1810 년대부터 30 년대에 걸친 영국과 중국 사이의 대항의 개념적인 저류를 
형성하였다. 청나라는 이러한 대항을 통해 ‘천하’ 개념을 개정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19 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도 ‘천하일도(天下一道)’라든지 ‘이하(夷夏)의 변(弁)’과 같은 관념은 여전히 
반복적으로 기술되고 있었다. 한편, 구미는 1830 년대라고 하는 특정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중국과 
서양의 관계에 있어서의 개념인식을 바꾸려고 결심했다. 이에 따라 그들은 중국과 서양의 문명적 
지위에 관한 논술구조를 만들고, 나아가 두 번의 아편전쟁을 통해 중국과 서양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청나라의 발언권을 부정했다. 또한 동시에 아편전쟁 이후에는 ‘외이(外夷 )’를 대신하여 
‘서국(西国 )’이 점점 청나라와 구미제국을 서술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 되었고, 그 후 ‘서방(西
方)’(서양)으로 바뀌었다. ‘중서’(중국과 서양)이라고 하는 표현방식이 유행하기 시작했고, ‘천하일도’의 
사상이 깨지고 ‘도분위이(道分為二))’(길이 두 개로 갈라지는 것)는 필연적인 결과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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